
에틸아민 시장 "이중고"
가격상승·공급부족 겹쳐 … 에탄올 생산기업 참여 변수

도료·염료에서부터 농약·의약에 이르기까지 C h e m i c a l s제품의 용제 또는 첨가제로 널리 씌여온

에틸아민이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물량이 부족, 수요기업의 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 

특히 수입기업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외국 생산기업들의 아시아권 물량제한으로 공급마저 여

의치 못해 극심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틸아민의 9 4년 국내수요는 1 3 0 0여톤으로 매년

10% 내외의 꾸준한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5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Air Pro d u c t

를 비롯 BASF, DA I C E L, ICI 등 메이커들의 물량공급 제한으로 국내 수요시장이 크게 흔들리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에따라 가격도 지난 3 ~ 4년동안 톤당 1 8 0 0달러선에서 유지되어 온 것에서 탈피, 최근 T E A기준

톤당 1 9 5 0달러에 거래되는 등 9 5년 1 / 4분기 이후에는 2 0 0 0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

다. 

또 가격이 다소 고가인 D E A의 경우는 이미 2 0 0 0달러를 넘어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계속된 가격상승

을 예고하는 등 9 5년 에틸아민시장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. 

이와함께 9 4년 에틸아민의 용도별 수급현황을 보면, TEA가 의약용으로 6 0 0톤 사용된 것을 비롯,

발전소용 1 5 0톤, 도료 1 0 0톤, 페놀수지 8 0톤, 염료 5 0톤, 농약 2 0톤, 기타 5 0톤으로 모두 1 0 5 0톤

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. 

또 D E A는 의약 8 0톤, 가황촉진제 4 0톤, 도료 1 0톤으로 모두 1 3 0여톤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,

M E A는 도료 5 0톤, 부직포 7 0톤으로 모두 1 2 0여톤 사용됐다. 

이에따라 T E A가 전체수요의 8 0 . 7 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DEA와 M E A는 각각 1 0 %와

9 . 2 %에 그쳐 수요시장의 대부분을 아직까지 T E A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그러나 각 제품끼리 호환성이 전혀 없어 이같은 시장점유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. 

한편, 95년 시장은 최근 거듭되고 있는 가격상승이 장기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입기업들의 물량

확보 싸움과 함께 수요 2 0 0 0톤이상의 시장진출 하한선을 무시한 국내 에탄올 생산기업의 신규참여여

부 등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. 

<화학저널 1 9 9 5 / 5 / 1 >

에틸아민 용도별 수요현황( 1 9 9 4 ) (단위 : M/T)

기타 5 0

의약 8 0

가황촉진제 4 0

도료 1 0 부직포 7 0

염료 5 0

농약 2 0
염료 5 0

페놀수지 8 0

도료 1 0 0

발전용 1 5 0
의약 6 0 0

T E A D E A M E A

총
1 0 5 0톤

총
1 3 0톤

총
1 2 0톤


